


표지 이야기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노조법을 개정했다. 진짜 사장

을 상대로 하는 원청교섭 투쟁이야말로 기업별 담장

을 넘어 우리 금속노동자가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길

이다. 노조법 2·3조 개정법 취지를 살리는 투쟁 필요

하다. 2026년 차별철폐라는 산별노조 정신에 따라 

원청교섭 쟁취 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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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금속노조 소식은 QR코드를 찍어주세요

“공장은 우리를 경쟁하게 하지만, 노동조합은 우리를 협력하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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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난 공장으로 기어코 돌아간 쓰다 버려지는 삶들  “다녀오겠습니다” 

9년 만에 공장 담벼락을 넘은 들꽃들 이야기   

쓰다 버려지는 삶을 넘어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3321일  

깨진 유리처럼 버려진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

문자 메시지 한 통으로 일터에서 쫓겨난 ‘불량 인생’

노조 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길을 찾아

끈끈한 동지애와 연대의 힘으로 당당히 공장으로 돌아간

아사히글라스지회 9년을 기록하다

“괜찮냐고 묻고 싶어요”  

대법관이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판결문을 읽는데 첫마디에 ‘파, 기, 환, 송’이라고 들렸다. ‘파’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와’ 탄성을 지르고 있는 힘껏 양손을 마주치며 손뼉을 쳤다. 다른 사

람들도 일제히 탄성을 지르고 손뼉을 치면서 일어섰다. 이겼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노동자들이 이

겼다. 아사히글라스 자본을 법정에 세워서 형사 처벌을 받게 했다. 9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다. 2024년 

8월 1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을 뗀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깃발을 안

고 공장으로 복직했다.                      ― 본문 294쪽


